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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consumer behavior and satisfaction towards hybrid cars. This study targeted 387 consumers who actually drive hybrid cars, and it analyzed the consumers’ perceived cost and consumption value of cars on their satisfaction.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below. Firstly, the consumption values experienced by consumers using hybrid cars wer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types: economic value, social value, and symbol of distinction value. The economic value recorded the highest score, while the score of the symbol of distinction value was the lowest. The perceived cost of hybrid car consumers consisted of the following two types: pre-purchase exploration cost and after-purchase adaptation cost. The pre-purchase perceived cost of hybrid cars was found to be fairly high, and the after-purchase adaptation cost recorded a lower score. Secondly, the factors that showed a high influence on consumption satisfaction were the consumption value of distinction and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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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는 인구 2.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0만대에 이른다(국토교통부, 2021). 미국(1.1명)과 일본(1.7명)의 자동차보유율에 비하면 낮은 편에 속하지만 한정된 에너지원인 석유 사용과 유해가스 배출로 초래되는	대기오염을 고려한다면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다른 나라의 주요 도시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017년도 기준 일본 동경보다 2.6배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환경부, 2019).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2년 디젤 배기가스를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오랜 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폐기능의 감소뿐만 아니라 천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환경부, 2019).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는 폐질환과 그에 따른 사망률과 비례하는데, 미세먼지농도가 10㎍/㎥ 증가할수록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련 입원환자수가 2.7%, 사망률은 1.1% 증가한다(환경부, 2014). 자동차는 시간과 거리를 단축하여 인간의 이동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켜주었지만 동시에 대기오염으로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과 같은 부작용이 같이 초래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는 2018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동차 등록률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 미만으로 여전히 저조하다(환경부, 2014; 환경부, 2019). 환경부(2014)는 친환경자동차를 건강에 해로운 유해가스를 절감하거나 배출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자동차로 정의하였다. 전기배터리를 탑재한 무공해 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의미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여기에 포함된다(환경부, 2019).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전기충전에만 의존하는 전기차와 달리 가솔린엔진과 전기배터리를 모두 사용하는 절충형 친환경자동차이다(환경부, 2014). 하이브리드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의 운행수가 증가할수록 온실가스 감축과 석유소비가 절감되어 친환경과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환경부, 2019),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장성희 외(2011)의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가격과 연비절감률에 대한 소비자인식 부족으로 소비정착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2020)는 미래의 자동차소비시장은 석유자원의 한계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기업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적용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기술개발로 혁신적인 변화발전단계에 있지만, 기술공학적 측면이 아닌 소비자의 자동차 이용경험에 의한 피드백과 소비만족도 분석 및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친환경자동차 이용자는 전체 자동차 이용자의 4-5% 미만이며(환경부, 2019)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자는 이보다도 적어 실이용자의 표집과 실증분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선행연구의 경향을 보면 소비자관점에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선호와 구매의도를 분석한 연구는 몇몇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이용경험을 바탕으로 한 하이브리드차의 이용행태와 소비만족도를 분석한 연구 매우 드물다. 친환경자동차의 소비정착 전, 지연된 초기 도입기에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하이브리드차의 이용경험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가상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구매의도나 선호도를 분석한 연구(문선정, 2019; 정보희, 김한구, 2014; 주우진 외, 2017)가 대부분이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미래지향적 자동차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기술혁신과 발전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이용행태와 소비만족도에 대한 실증분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2019)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전기차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기배터리를 자동차 내에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우진 외(2017)의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전기충전과 함께 주유도 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충전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만의 특징과 장점이 있다. Carley et al.(2013)는 전기차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단점을 인식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로 전환소비행태를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전기차의 불편함이 하이브리드차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와 영향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충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부(2019)는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 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2020)에서도 전기차충전소 설치와 이용에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소비시장 현황을 고려할 때,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그리고 유사시 충전 없이도 이동이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행태과 소비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고유가와 친환경에 관한 관심 증대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장성희 외, 2011; 환경부, 2014; 환경부, 2019).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용행태와 소비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행태와 소비가치와 지각된 비용 사이의 차이를 검증하고 영향요인이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소비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각한 비용은 객관적인 비용이 아닌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인지하고 수용하는 비용으로 이것은 가격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장성희 외, 2011; Dickson & Sawyer, 1986) 소비가치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자기를 표현해주거나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함에 있어 소비자가 지각하는 혜택이나 효익으로 소비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Gupta & Kim, 2007). Sheth et al.(1991)는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가 지각하는 가치라고 하였다. 소비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화되는 소비가치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Advani & Choudhury, 2001; Steenkamp & Geyskens, 2006).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지각된 비용과 소비가치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행태와 소비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소비행동분석에 관한 초기연구로서 친환경성을 지향하는 자동차의 소비만족도를 고양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등장배경 및 특성
        자동차는 인간의 혁신적인 이동수단으로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은 암 유발과 같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환경부, 2019). 인간의 활동 범위와 시간의 개념을 확장한 자동차가 인간의 건강한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소비가 정착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친환경자동차는 유해물질을 저감 또는 배출시키지 않는 차량으로 엔진의 유무나 구동방법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환경부(2019)는 친환경자동차로 하이브리드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를 제시하였다. 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는 전기로만 작동하는 무공해차량이다. 엔진이 없어 배출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지만, 충전용량에 따라 주행거리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는 가솔린 엔진과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기모터가 결합된 자동차이다. 구동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출발이나 저속 주행시 엔진 사용 없이 전기모터로 주행하고 가속시에 가솔린엔진을 사용한다.

        일반하이브리드자동차(HEV)는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좋고 충전이 불필요하다. 연비절감의 측면에서 볼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외부충전을 해야 하지만 HEV 보다 발전된 형태로 충전량이 많고 전기로 주행가능한 거리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HEV와 PHEV는 전기차의 단점은 보완하고 내연기관에 내재 되어 있는 자동차의 장점을 결합한 절충형 이동수단이다. 주우진 외(2017)와 심수민 외(2020)의 연구에서는 HEV와 PHEV를 전기차의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배터리 충전량으로 전기차의 하위체계를 설명하면서 BEV의 경우 100%
				전력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기충전 인프라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전기충전 없이는 운행할 수 없는 전기차의 소비대중화와 정착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친환경성을 실천하는 미래지향의 이동수단으로 후세대와 자원을 공유하려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실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성을 지향하는 자동차 유형 중 일반 가솔린자동차와 전기차의 장점을 절충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로 상정하고 그 이용행태와 소비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소비현황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국가로부터 차량보조금을 받는다(환경부, 2017).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19년 구매 시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동차운행에 대해서도 혜택을 제공하였다. 고속통행료 감면, 혼잡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이 그것이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와 같은 세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세금감면 혜택도 있다(환경부, 2019). 국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정책과 함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기존 대비 보급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연료 종류별 신규등록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휘발유차량과 경유 차량에 비해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인다.

        이와 같은 소비 저조현상을 보이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가격이 일반가솔린 자동차보다 고가인 점과 또 다른 하나는 전기충전인프라와 시스템이 열악한 점이다. Juquera et al.(2016)은 전기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가 고강서 소비자가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시점의 가격에 보다 집중하여 자동차구매를 위한 지출에 보다 가치를 두고, 장기간 운행을 통해 연비절감이나 경제적 혜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동차를 전기로 운행할 경우 일반가솔린자동차보다 연비를 절감할 수 있어 자동차소비에 대한 총보유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가치산정이나 소비자의 인식이 저조한 것이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에 있어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또 하나는 전기차충전소 설치와 이용에 관한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20). 국가의 보급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할 때 국내 자동차 소비시장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소비는 매우 부진하며 친환경과 경제성에 대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인식 역시 낮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3.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만족도와 영향요인
        
          1)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행태 및 소비만족도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전기배터리를 정착한 친환경성을 지향하는 자동차로 일반가솔린자동차의 기능 역시 동시에 탑재하고 있다. 전기차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동시에 극복하고자 고안된 절충형 친환경 지향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현실상황을 고려한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앞서 소비현황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고가의 가격과 충전소 부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 이외에 전기배터리에 대한 이해와 사용원리 등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지식과 신기술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 있다(Ng et al., 2018; Orlov & Kallbekken, 2019; White & Sintov, 2017). 전기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의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확신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용하기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Ng et al.(2018)는 홍콩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차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분석하였다.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와 반응적 효능감 등이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Anja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앞서 확인된 바 있는데 소비자의 문제인식과 제품이 갖는 상징성에 의한 소비동기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를 위해서는 제품의 비용뿐만 아니라 구매 전 정보탐색과 같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와 같은 간접적인 비용 역시 필요하다. 주우진 외(2017)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지식수준이 자동차의 구매의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소비자 개인이 전기배터리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주관적인 지식수준이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것은 구매 전 정보원천과 정보탐색의 중요성에 제기하는 것이다. 그들의 연구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매의도를 분석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조사대상자의 97%이상 일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친환경성을 지향하는 전기배터리를 탑재한 새로운 유형의 차종인 전기차의 구매의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비용과 가치산정에 대한 유사속성을 도출해낼 수 있는 선행연구로써 충분히 의미가 있다. 문선정(2019)의 연구는 가족과 자동차 딜러는 전기배터리 자동차에 대한 규범적 신념을 구성하는 중요 준거집단이라고 하였다. 개인의 경제력과 전기차에 대한 지식은 통제신념을 구성하고 구매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구매 정보의 탐색에서 규범적 신념을 형성하는데 특정 준거집단의 영향력을 규명해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념은 심리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가 특정 순간 다양한 자극에 의해 특정 소비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를 위한 소비자의 지각된 비용으로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것은 일반적으로 구매 전 가격비교나 점포방문 및 정보의 비교 탐색에 드는 시간과 노력 또는 전기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사전 지식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심수민 외, 2020; 황인성, 이주성, 2020).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정보결핍현상을 상쇄시키기 위해 정보 접근의 용이성과 탐색과 활용에 편의성을 더할 수 있는 방법에 실증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표현성이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상징성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소구되고 있으며 의미 차원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역시 시사하는 것이다.

          친환경성을 지향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에 따른 소비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몇몇 제시된 연구 대부분은 전기차의 수용의사나 선호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선호도, 소비만족도 등을 분석하기 어려운 자동차소비시장 상황에서 몇몇 선행연구는 가상구매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선호도를 분석하거나 일반가솔린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미래에 구매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주우진 외(2017)의 연구에서는 친환경자동차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전기차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의도, 그리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높다고 하였다. 소비자의 심리요인(친환경성향, 혁신성향)이 역시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들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은 자차 보유자로 한정되었으며 차급 및 연료유형도 다양하게 제시하였고 전기차 기능을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소유자도 약 2.8%가량 포함되어 있었다. 즉, 다양한 차종을 실제 운행하는 자차운전자가 전기차에 대한 구매의도를 갖는가에 관한 분석으로 운전자 중 하이브리드자동차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전기차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으나 전기충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객관적인 실체보다 과장되어 있고 그 소비자 불안이 전기충전으로만 주행가능한 자동차의 구매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경제성과 소비성향이 친환경성을 지향하는 자동차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보희, 김한구(2014)는 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고 실제 차량을 소유한 경우는 10%가 채 되지 못하였다. 피험자에게 자동차 구매상황을 상상하게 하고 구매할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추구성향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친환경성을 지향하는 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써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친환경성을 지향하는 전기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의 수용의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 소비자의 신념과 규범에 주목하였다. 문선정(2019)은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신념과 태도, 그리고 수용의도를 분석하였다. 자동차의 친환경성과 혁신성, 그리고 연비의 효율성은 전기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 수용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신념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문선정(2019)의 연구는 선행연구(심수민 외, 2020; 주우진 외, 2017; Ng et al., 2018)에서 자동차의 친환경성, 혁신성, 연비효율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와 같은 맥락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소비자의 친환경적 성향은 친환경성을 지향하는 자동차의 구매의도를 높이고 일반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 고가인 책정된 자동차의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사를 높인다(Hansla et al., 2008; Royne et al., 2011). 소비자가 프리미엄 가치를 인식하게 될 때 친환경을 지향하는 소비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와 소비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Okada et al.(2019)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의 구매의도와 전기차를 소유한 소비자의 소비만족도를 분석하였다. 환경에 대한 인식요인이 전기차를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전기차를 소유한 소비자집단에서는 구매만족도에 환경인식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쳐 두 집단 간에 영향력에 차이가 있었다. 장성희 외(2011)의 연구에서는 환경관심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관심도가 낮은 경우 가격에 더 민감하여 구매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Okada et al.(2019)와 장성희 외(2011)의 연구는 가격과 소비자의 친환경가치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태도와 소비만족도에 상이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기배터리를 탑재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소비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기차의 단점이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매의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Carley et al.(2013)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소비자들은 전기차보다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는 교육수준이 높고 환경에 대한 민감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연비절감과 같은 경제적인 면은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지만 실제 구매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관심은 전기차의 단점으로 인한 소비의 불편함에서부터 지각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기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선호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가 일부 선행되었으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나 소비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2)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행태와 지각된 비용 및 소비가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가치로 선행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친환경성과 경제성이다(정보희, 김한구, 2014; Gupta & Kim, 2007; Heffner et al., 2008; Ng et al., 2018). 정보희, 김한구(2014)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 추구형태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 선호에 효과적인 메시지 프레이밍과 가격전략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경제적 가치추구가 높은 경우, 긍정적 친환경 메시지 프레밍이 제시된 경우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격 프레이밍이 없거나 경제적 가치추구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가 소비자의 선호를 이끌지 못하였다. 환경적 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친환경 메시지 프레이이밍과 가격전략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은 환경적 가치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보다 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환경프레임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연구로 소비가치와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프레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정보희, 김한구(2014)의 연구에서는 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하여 비사용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가치 측정하였다. 경제적 가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동차의 금전가치 유지와 적정가격에 관한 것이었으며, 사회적 가치는 자동차의 소비로 타인과 개인을 구별하고 과시하려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었다. 환경적 가치는 자동차 이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소비자인식과 환경보호에 대한 당위의 명제로 구성되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제성과 환경적 가치는 소형 친환경 자동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적 가치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가 타인으로부터 부러움을 살만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주우진 외(2017)의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기차가 저공해이거나 무공해 자동차인 점에 주목하여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환경의 가치를 규정하였고 경제적인 가치는 연비절감의 기능에 주목하여 내용을 측정하였다. 자동차에 대한 인식은 도구적, 상징적, 경험 및 정서적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도구적인 인식은 자동차를 단순히 운송수단으로 여기는 것, 상징성은 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 경험 및 정서적인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운전으로 독립감을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자동차에 대한 인식요인 중 경험 및 정서적 인식요인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사회적으로 상징의 가치를 갖는다. 가솔린을 소비할 필요가 없는 또는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성을 지향하는 자동차를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사회적인 지위 포지셔닝과 전기충전을 위해 충전시설을 이용하고 시간을 할애하는 생활패턴이 주는 독특성은 소비자에게 구별과 상징의 소비가치를 발현시키고 특별한 소비경험을 통해 우월감을 형성하도록 하여 종국에는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소비자가 인식하는 전기차의 자기표현적 기능은 프리미엄 가격 지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Ng et al., 2018). 소비자는 친환경성을 지향하는 제품의 상징성을 얻기 위해 전기배터리 자동차를 구매하고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경우 타인보다 우월한 라이프스타일로 친환경제품의 소비를 실천한다고 인식하여 만족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전기배터리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좋은 시민, 또는 타인을 배려하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인정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Burgess et al.(2013)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자동차의 상징적인 의미와 이미지가 소비자의 선호도와 구매행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Heffner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역시 소비제품의 상징성이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매와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상징성에는 친환경성의 단일 측면만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반대, 절약 등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친환경성을 지향하는 자동차에 대한 상징성의 의미구성에 따라 선호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분석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보다 정교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가 전기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이유에는 친환경성과 경제성, 혁신성 이외에 운전의 즐거움의 측면도 있다. 송미령(2018)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의식보다는 개인의 경제적인 혜택에 기인하며 운전을 하는 즐거움 자체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엠브레인(2018)의 조사에서는 전기차의 구매이유로 친환경성과 배출가스 절감에 대한 응답이 뚜렷이 우위를 보였고 자동차유지비 절약과 연비절감에 대한 것은 환경에 대한 고려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송미령 외(2018)의 연구에서 사회적인 가치보다는 개인적인 가치와 혜택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매의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친환경성을 지향하는 전기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의 이용에 소비자의 소비가치, 추구하는 규범과 신념 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신념과 태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수준의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분석결과하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지각된 비용과 소비가치는 자동차의 가격과 유지비용, 주행가능거리등 자동차의 일반적인 이용행태에 영향을 받는다. 소비자가 전기배터리가 탑재된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내세우는 조건은 매우 복잡하고 이중적이다. 가격은 소형차 수준으로 낮은 편에 속해야 하며 전기충전시간은 4시간 이내이면서 주행거리에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만큼의 중장거리의 운행거리를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가격과 주행거리 뿐만 아니라, 유지비용 역시 전기배터리 자동차에 대한 가치와 수용의도를 높이고 있었다(정보희, 김한구, 2014; Mills, 2008). 주우진 외(2017)의 연구에서는 실제 운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급유형과 브랜드, 연료유형 별 소비행태를 조사하였다. 자동차의 브랜드를 국내에 한정하지 않았고 차급도 소, 중, 대형으로 구분하고 연료유형에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등 모든 유형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하여 전기차의 구매의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전기배터리 자동차의 소비행태 중 유지비용과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전기충전에 관한 부분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외국브랜드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전기차 구매의도가 국내브랜드 자동차 운전자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브랜드와 차급에 따라 이용행태별 소비가치와 지각된 비용의 차이를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운전자의 전기차 구매의도가 다른 차종의 운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은 자차운전자의 자동차의 이용기간이나 차종, 전기충전 관련 요인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이용행태 요인이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치와 지각된 비용에 차이를 발생시키는가에 대한 추가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자동차의 보유비용(TPO: Total cost of Ownership)을 고려할 때 전기배터리가 장착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구매시점에는 고가이지만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연비절감과 다양한 세제절감과 경제적 혜택에 의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용면에서 혜택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적인 혜택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시점의 자동차 가격에 보다 고관여 된다(Junquera et al., 2016). 소비자는 구매시점에서 고가인 자동차 가격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여 다른 차종에 비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낮은 구매율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총보유비용을 고려하여 이용 기간별로 소비가치와 지각된 비용이 상쇄되고 전환되는 기점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보희, 김한구(2014)의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가치추구와 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선호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지위추구 욕구가 강한 사람은 공적인 상황에서 프리미엄가격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이용행태 및 소비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성을 지향하기 위한 자동차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에 근거하여, 전기배터리와 가솔린엔진을 동시에 장착하고 있는 절충형 친환경자동차 유형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행태와 지각된 비용 및 소비가치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소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지각된 비용과 소비가치,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행태와 소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소비가치 및 지각된 비용, 그리고 소비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지각된 비용 및 소비가치에는 집단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30-60대의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자이다. 예비조사는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여 2020년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다. 자료는 인터넷 리서치전문업체엠브레인(http://www.embrain.com)과 나우앤퓨처(http://www.nownfure.co.kr)에 의뢰하여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를 하이브리드자동차 운전자로 한정하여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리서치업체를 동시에 이용하였으며 최종 387부의 설문내용을 분석하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일반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자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측정항목의 범주에 구분을 두지 않았다.

      

      
        3. 조사도구 및 측정방법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만족도와 영향요인인 소비가치 및 지각된 비용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요인분류를 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측정도구 내용의 정보손실을 최소화하여 요인을 분류하고 구성내용을 간명화하였다. 요인 간 적재량의 차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Varimax 의 요인회전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아이겐값(Eigenvalue) 1 이상을 갖는 요인의 수만큼 요인을 추출하였다. 공통성(Communality)값은 .50 이상을 기준으로 이하의 값을 갖는 경우 측정도구에서 제외하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값을 확인하여 내적일관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가치에 관한 것은 주우진 외(2017), 정보희, 김한구(2014)의 연구를 참조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주우진 외(2017)의 연구에서 제시한 친환경자동차의 환경의 가치와 경제의 가치를 참조하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상징성에 관한 것은 정보희, 김한구(2014)연구에서 제시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상징의 가치와 Ng et al.(2018)의 연구에서 전기차의 자기표현적 기능에 관한 것을 참조하였으며 친환경에 대한 가치와 상징성을 논의한 선행연구(Hansla et al., 2008; Royne et al., 2011)를 참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전기차가 무공해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환경가치를 측정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환경보호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여 측정문항을 구성하였다.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공익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보충되고 보완되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소비가치를 선행연구의 내용을 근거로 구성하고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가치는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요인의 Cronbach’s α값은 .80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은 높은 편이었다. 요인 1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이 공동체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점과 공동의 연대의식에 의해 후세대와 공유해야 할 환경에 대한 가치를 이동수단을 통해 실천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1은 사회적 가치로 규정하였다. 요인 2는 연비절감 뿐만 아니라 교통요금 절감과 각종 세금혜택, 운행 효율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제성에 대한 다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경제적 요인으로 규정하였다. 요인 3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타인과 자신을 구별시켜주고 타인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추후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가 대중화되는 시점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에 대한 흥미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는 점 등의 내용이 구성되었다. 요인 3은 구별·상징요인으로 규정하였다.

        
          <표 1>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소비가치 유형
          
          

        

        
          
            
              	요인명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구별·상징가치
              	평균
              	표준 편차
              	Cronbach' α
            

            
              	측정항목
            

          
          
            	하이브리드차는 연비를 절감시킨다
            	.68
            	.22
            	-.04
            	4.04
            	.83
            	.80
          

          
            	하이브리드차는 교통요금을 절감시켜준다(공영주차요금 할인, 통행료 면제 및 할인 등)
            	.72
            	.19
            	.28
            	3.84
            	.90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별소비세, 취등록세, 교육세 등)
            	.63
            	.33
            	.13
            	3.82
            	.80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운행속도와 거리에 따라 운행 효율을 높여준다
            	.69
            	.28
            	.10
            	3.96
            	.74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모두 가지고 있어 장거리운행시 부담이 없다
            	.72
            	.23
            	.15
            	3.81
            	.84
          

          
            	하이브리드차는 환경보호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26
            	.76
            	.09
            	3.91
            	.75
            	.85
          

          
            	하이브리드차는 화석연료와 같은 유한한 자원의 사용을 줄여 공동체의 이익에 이바지한다
            	.26
            	.73
            	.17
            	3.88
            	.80
          

          
            	하이브리드차 이용은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익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25
            	.74
            	.18
            	3.79
            	.82
          

          
            	하이브리드차 이용은 이타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행동 중 하나이다
            	.24
            	.64
            	.31
            	3.72
            	.86
          

          
            	하이브리드차는 환경오염을 줄여 후세대와 환경자원을 공유하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28
            	.73
            	.16
            	3.84
            	.85
          

          
            	하이브리드차를 타는 것은 나를 타인과 차별화시킬 수 있다
            	.31
            	.24
            	.71
            	3.45
            	.98
            	.84
          

          
            	하이브리드차를 타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징이 될 수 있다
            	.18
            	.11
            	.85
            	3.25
            	1.04
          

          
            	하이브리드차를 타는 것은 친구나 동료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할 것이다
            	.18
            	.13
            	.85
            	3.27
            	1.01
          

          
            	하이브리드차가 일반가솔린자동차만큼 대중화되면 하이브리드차를 타는 것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것이다.
            	-.11
            	.22
            	.74
            	3.18
            	1.06
          

          
            	설명력(%)
            	21.82%
            	20.63%
            	20.22%
            	-
            	-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를 위한 소비자의 지각된 비용은 선행연구(심수민 외, 2020; 황인성, 이주성, 2020)를 참고하였다. 소비자의 지각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구매 전 가격비교나 점포방문 및 정보의 비교 탐색에 드는 시간과 노력 또는 전기차에 대한 사전 지식 등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직 대중화되기 전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구매 전 정보탐색비용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후 적응시간 및 노력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고 보완하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지각된 비용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지각된 비용은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요인의 Cronbach’s α값은 .74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은 높은 편이었다. 요인 1은 구매 전 일반가솔린 자동차의 가격과 기능면에서 비교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구매전 탐색비용’으로 규정하였다. 요인 2는 구매 후 전기충전이나 운행 시 주의점 등 하이브리드자동차 적응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관한 것으로 ‘구매 후 적응비용’이라고 규정하였다.

        
          <표 2> 
				
          

          
            소비자의 지각된 비용
          
          

        

        
          
            
              	요인명
              	요인1 구매 전 탐색비용
              	요인2 구매 후 적응노력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α
            

            
              	측정항목
            

          
          
            	구매 전 하이브리드차와 가솔린차의 가격을 가능한 많이 비교하여 보았다
            	.89
            	 .14
            	 3.76
            	 .77
            	 .77
          

          
            	구매 전 가솔린차와 비교하여 하이브리드차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 가능한 많이 비교하였다
            	 .89
            	 .12
            	 3.90
            	 .78
          

          
            	하이브리드차 구매 후 익숙해질 때까지 많은 시간투자가 필요하였다
            	.03
            	.91
            	3.35
            	.98
            	.74
          

          
            	구매 후 하이브리드차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6
            	.85
            	3.48
            	.94
          

          
            	설명력(%)
            	 41.17%
            	 39.37%
            	-
            	-
            	-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만족도는 친환경제품에 관한 만족도와 전기차 선호도, 구매의도, 수용의사 등을 분석한 선행연구(주우진 외, 2017; 문선정, 2019; Hansla et al., 2008; Ng et al., 2018; Royne et al., 2011)를 참고하여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표 3>).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소비만족도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것과 같이 전반적인 만족도와 구전과 추천, 재구매의사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값은 약 .79으로 나타나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표 3>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만족도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만족도
              	평균
              	 Cronbach's α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타는 것은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
            	3.87
            	.79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의 지인에게 구전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탈 것을 추천할 것이다
            	3.86
          

          
            	다시 차를 사게 되어도 하이브리드차를 재구매할 것이다
            	3.7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정하고 보충하여 구성되었다. 소비가치와 지각된 비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되고 요인분석을 통해 재정제 되었다. 이용행태는 아래의 <표 4>에서 제시된 선행연구에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자동차급, 이용기간, 이동거리와 충전횟수 및 충전시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에 근거가 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조사도구 문항출처
          
          

        

        
          
            
              	조사도구 항목
              	문항출처 선행연구
            

          
          
            	소비가치
            	주우진 외(2017), 정보희, 김한구(2014), Hansla et al.(2008), Ng et al.(2018), Royne, et al.(2011),
          

          
            	지각된 비용
            	심수민 외(2020), 황인성, 이주성(2020),
          

          
            	소비만족도
            	문선정(2019), 주우진 외(2017), Hansla et al.(2008), Ng et al.(2018), Royne et al.(2011)
          

          
            	이용행태
            	문선정(2019), Anja et al.(2011), Ng et al.(2018), Orlov & Kallbekken(2019)
          

        

        

      

      
        4.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24.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소비가치와 소비자의 지각된 비용의 유형 분류를 위해 Varimax 회전방식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행태와 소비가치, 지각된 비용의 관계를 살펴보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ANOVA와 t-test를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Duncan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총 387명이며, 남성은 약 58.9%로 여성보다 18%가량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은 30대가 약 4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40대가 약 26.9%로 많았다. 평균연령은 약 39세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기혼의 비율은 약 65.6%로 미혼보다 1.9배가량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직업은 사무직이 약 5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직이 약 20.4%로 많았다. 직업분류에서 학생과 주부는 전체의 5%내외로 분류되었고 정규적인 화폐소득을 벌어들이지 않는 점들을 고려하여 동일직업군으로 정리하였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87)

          
          

        

        
          
            
              	변수
              	집단
              	빈도 (%)
            

          
          
            	성별
            	남
            	228(58.92)
          

          
            	여
            	159(41.1)
          

          
            	연령
            	20-29세
            	57(14.7)
          

          
            	30-39세
            	165(42.6)
          

          
            	40-49세
            	100(26.9)
          

          
            	50-59세
            	46(11.9)
          

          
            	60-69세
            	19(4.9)
          

          
            	평균연령
            	약 39.47세
          

          
            	결혼여부
            	미혼
            	133(34.4)
          

          
            	기혼
            	254(65.6)
          

          
            	직업
            	전문직
            	79(20.4)
          

          
            	사무직
            	202(52.2)
          

          
            	공무원
            	19(4.9)
          

          
            	판매/서비스직
            	46(11.9)
          

          
            	학생, 주부
            	41(10.6)
          

          
            	최종학력
            	고졸이하
            	29(7.5)
          

          
            	대졸이상
            	358(92.5)
          

          
            	월평균소득
            	400만원 미만
            	106(27.4)
          

          
            	400-600만원 미만
            	117(30.2)
          

          
            	600-800만원 미만
            	81(20.9)
          

          
            	800-1000만원 미만
            	47(12.1)
          

          
            	1000만원 이상
            	36(9.3)
          

          
            	가계부채
            	없음
            	156(40.3)
          

          
            	1억 미만
            	130(33.6)
          

          
            	1-2억 미만
            	67(17.3)
          

          
            	2억 이상
            	34(8.8)
          

        

        

        최종학력은 대졸이상 92.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고졸이하는 7.5%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400-600만원인 경우가 약 3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400만원 미만, 600-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집단도 전체의 21.4%를 차지하였다. 가계부채가 없는 경우가 약 4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억 미만인 경우도 약 33.6%로 나타났고 가계부채가 2억 이상인 경우도 9% 가까이 나타났다.

      

    

    

  
    
      Ⅳ. 연구결과 및 분석
      
        1.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행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하이브리드자동차 운전자로 한정하여 자동차 이용행태를 파악하였다(<표 6>). 하이브리드자동차 유형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운전자가 모두 포함하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브랜드 및 차급은 중/대형 국내브랜드 자동차가 64.9%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소형 국내브랜드자동차가 19.4%로 많았다. 소형 외국자동차브랜드 비율은 2.4%였고 중대형 외국자동차브랜드와 합하여 15.8%를 차지하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기간은 2년이상인 경우가 29.5%를 보였으며 6개월 미만인 경우도 19.1% 나타났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전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 수단은 인터넷으로 약 57.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자동차딜러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가 19.1%로 많았다. 주요 이동거리는 중거리가 57.6%로 가장 많았고 단거리와 장거리도 유사한 비율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동거리가 장거리인 경우도 21.7%로 단거리 비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주요 이동경로의 거리기준은 단거리는 왕복 10km 이내의 거리고 교통체증 없이 왕복 3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중거리는 왕복 45km 이내로 교통체증이 없는 경우 왕복 1시간 거리, 장거리는 왕복 100km이내로 교통체증없이 왕복 2-3시간 내외의 거리로 구분하였다.

        
          <표 6>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행태
            (N=387)

          
          

        

        
          
            
              	변수
              	빈도
              	%
            

          
          
            	자동차브랜드 및 차급
            	소형 국내브랜드
            	75
            	19.4
          

          
            	중/대형 국내브랜드
            	251
            	64.9
          

          
            	소/중/대형 외국브랜드
            	61
            	15.8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기간
            	6개월 미만
            	74
            	19.1
          

          
            	6개월-1년 미만
            	92
            	23.8
          

          
            	1년-2년 미만
            	107
            	27.6
          

          
            	2년 이상
            	114
            	29.5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정보원천
            	인터넷
            	224
            	57.9
          

          
            	자동차딜러
            	74
            	19.1
          

          
            	지인 및 대중매체
            	89
            	23.0
          

          
            	주요이동거리
            	단거리(왕복 5-10km 이내)
            	80
            	20.7
          

          
            	중거리(왕복 10-45km 이내)
            	223
            	57.6
          

          
            	장거리(왕복 45-100km 이내)
            	84
            	21.7
          

          
            	충전 스마트폰 앱 이용 여부
            	미사용
            	172
            	44.4
          

          
            	사용
            	215
            	55.6
          

          
            	하이브리드자동차 평균 충전횟수(일주일 기준)
            	충전하지 않음
            	120
            	31.0
          

          
            	1-2회 이하
            	146
            	37.7
          

          
            	3회 이상
            	121
            	31.2
          

          
            	하이브리드자동차 평균 충전시간(일주일 기준)
            	충전하지 않음
            	120
            	31.0
          

          
            	2시간 미만
            	142
            	36.7
          

          
            	2-4시간 미만
            	63
            	16.3
          

          
            	4시간 이상
            	62
            	16.1
          

          
            	프리미엄가격 지불의사
            	1.2배 미만
            	161
            	41.6
          

          
            	1.2배-1.5배 미만
            	159
            	41.1
          

          
            	1.5배 이상
            	67
            	17.4
          

          
            	평균충전비용(한 달기준)
            	약 75,852원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로 복합 구성되어 있어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이동할수록 연비 절감과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충전관련 이용행태를 보면, 전기충전 관련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55.6%로 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주일 기준 평균 충전횟수는 1-2회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충전하지 않는 경우도 31.0%가량 나타났다. 일반 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주행 중 브레이크 사용 등 운행방법에 따라 자동충전되는 특성이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충전소를 찾아가 충전을 직접 해야 한다. 충전시간은 2시간 미만이 3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4시간 이상 충전하는 경우도 16.1%가량 나타났다.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전기충전을 하는 비용은 한 달 평균 약 7만 6천원으로 8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특징과 장점에 대한 프리미엄가격 지불의사는 1.2배 미만이 41.6%, 1.2-1.5배 미만인 경우도 41%대로 나타나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이미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인 것을 고려할 때 비사용소비자와 달리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가치 인정에 대한 판단이 다소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조사대상자의 82.7%가 1.5배보다 약간 낮은 가격책정을 수용할 의사를 보였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1.5배 이상의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보이는 소비자는 17.4% 정도에 달하였다.

      

      
        2.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소비가치 및 지각된 비용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행태별 소비가치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다(<표 7>).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소비가치는 앞서 선행연구의 내용을 근거로 요인분석을 하여 <표 1>로 제시된 바 있다. 이는 소비자유형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용행태별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소비가치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다. 즉,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소비가치를 하위체계를 구분하고 이용행태별 소비자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것으로 이용행태와 소비가치에 관한 분석을 정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소비자의 집단을 소비가치별로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군집을 구분하거나 인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행태별 소비가치의 인식수준 간의 차이검증을 위한 것이다. 이는 실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이용행태별 소비가치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지,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행태와 소비가치
          
          

        

        
          
            
              	변수
              	집단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소비가치
            

            
              	경제가치
              	사회가치
              	구별상징가치
            

            
              	M
              	D
              	F/t / p
              	M
              	D
              	F/t / p
              	M
              	D
              	F/t / p
            

          
          
            	이용 기간
            	6개월 미만
            	3.77
            	a
            	3.81
            	*
            	3.72
            	-
            	1.50
            	
            	3.23
            	ab
            	5.73
            	**
          

          
            	6개월-1년 미만
            	3.84
            	a
            	3.87
            	3.46
            	b
          

          
            	1-2년 미만
            	3.86
            	a
            	3.78
            	3.43
            	b
          

          
            	2년이상
            	4.05
            	b
            	3.90
            	3.04
            	a
          

          
            	충전앱 사용
            	미사용
            	3.93
            	
            	.86
            	
            	3.79
            	
            	-.86
            	
            	3.09
            	
            	-4.30
            	***
          

          
            	사용
            	3.87
            	3.85
            	3.45
          

          
            	충전 횟수
            	충전하지 않음
            	4.04
            	b
            	4.89
            	**
            	3.81
            	-
            	.05
            	
            	3.06
            	a
            	7.47
            	**
          

          
            	1-2회
            	3.83
            	a
            	3.83
            	3.32
            	b
          

          
            	3회 이상
            	3.83
            	a
            	3.83
            	3.47
            	b
          

          
            	충전 시간
            	충전하지 않음
            	4.04
            	b
            	4.47
            	**
            	3.81
            	ab
            	3.66
            	*
            	3.06
            	a
            	7.04
            	***
          

          
            	2시간 미만
            	3.85
            	ab
            	3.85
            	b
            	3.43
            	b
          

          
            	2-4시간 미만
            	3.71
            	a
            	3.63
            	a
            	3.14
            	a
          

          
            	4시간 이상
            	3.91
            	b
            	4.00
            	b
            	3.55
            	b
          

          
            	프리미엄 가격 지불 의사
            	1.2배 미만
            	3.89
            	-
            	.81
            	
            	3.83
            	-
            	.65
            	
            	3.12
            	a
            	8.94
            	***
          

          
            	1.2-1.5배 미만
            	3.87
            	3.79
            	3.31
            	a
          

          
            	1.5배 이상
            	3.98
            	3.90
            	3.63
            	b
          

        

        
          
            
								*P<.05, **p<.01, ***p<.001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제적 소비가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이용행태 변수는 이용기간, 충전횟수와 충전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년 이상 이용한 경우 경제적 소비가치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충전하는 횟수와 충전시간에 따라서도 경제적 소비가치를 인식하는 정도에 이용행태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기충전을 1회 이상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전기충전을 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소비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제적 소비가치가 연비뿐만 아니라 교통요금과 각종 세금의 절감 등 다각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러그인과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사회적 소비가치는 충전시간별 차이가 있었다. 전기충전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사회적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충전시간이 2-4시간인 경우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구별·상징가치는 이용행태 변수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용기간이 2년 이상 지속된 경우 구별·상징가치를 가장 낮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 역시 구별·상징가치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앱 사용별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경제, 사회적 가치와 달리, 스마트폰의 전기충전앱을 통해 충전을 예약하고 이용현황을 체크하는 경우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구별·상징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무충전의 경우 구별·상징가치가 낮았고 1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높게 나타났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시 전기충전을 하는 이용행태가 소비자의 구별·상징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충전시간별 구별·상징가치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충전하지 않거나 2-4시간 미만 하는 경우 구별·상징가치가 낮게 나타났고 4시간 이상 하는 경우에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용행태별 차이는 Duncan의 사후검정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다.

        <표 8>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행태별 소비자의 지각된 비용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ANOVA와 t-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비용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위체계를 구분하여 앞서 <표 2>에 제시한 바 있다. <표 8>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비용이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행태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한 것으로 지각된 비용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집단을 구분한 것이 아니며 이용행태별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지각된 비용이 차이를 검증한 것임을 명확히 해둔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행태와 지각된 비용
          
          

        

        
          
            
              	변수
              	집단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지각된 비용
            

            
              	구매 전 탐색비용
              	구매 후 적응비용
            

            
              	M
              	D
              	F / p
              	M
              	D
              	F / p
            

          
          
            	정보 원천
            	인터넷
            	3.95
            	b
            	8.13
            	***
            	3.40
            	-
            	.71
            	
          

          
            	자동차딜러
            	3.66
            	a
            	3.51
          

          
            	지인 및 대중매체
            	3.68
            	a
            	3.36
          

          
            	이용 기간
            	6개월 미만
            	3.75
            	-
            	.81
            	-
            	3.51
            	b
            	8.45
            	***
          

          
            	6개월-1년 미만
            	3.85
            	3.58
            	b
          

          
            	1-2년 미만
            	3.80
            	3.55
            	b
          

          
            	2년이상
            	3.90
            	3.08
            	a
          

          
            	충전앱사용
            	미사용
            	3.75
            	-
            	-2.18
            	*
            	3.13
            	-
            	-5.88
            	***
          

          
            	사용
            	3.90
            	3.63
          

          
            	충전 횟수
            	충전하지 않음
            	3.86
            	-
            	.23
            	-
            	3.01
            	a
            	21.31
            	***
          

          
            	1-2회
            	3.83
            	3.59
            	b
          

          
            	3회 이상
            	3.80
            	3.60
            	b
          

          
            	충전 시간
            	충전하지 않음
            	3.86
            	-
            	.94
            	-
            	3.01
            	a
            	16.90
            	***
          

          
            	2시간 미만
            	3.83
            	3.63
            	c
          

          
            	2-4시간 미만
            	3.71
            	3.37
            	b
          

          
            	4시간 이상
            	3.91
            	3.74
            	c
          

        

        
          
            *P<.05, **p<.01, ***p<.001
          

        

        

        
          <표 9>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소비만족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능동적 소비만족도
            	3.83
            	.72
          

        

        

        먼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전 탐색비용은 정보원천, 충전앱 사용별 차이를 보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탐색한 경우 탐색비용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동차 딜러나 가족과 친구와 같은 지인에 의한 구전, 그리고 tv방송이나 신문잡지에서 정보를 탐색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탐색비용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동차딜러와 지인 및 대중매체에 의해 얻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얻는 정보에 비해 수동적인 성격을 갖는 정보원천이다. 소비자가 정보탐색비용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정보원천 경로에 양질의 소비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소비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지각된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정제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기충전서비스앱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지각된 비용이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후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적응하는 비용은 이용기간, 충전앱사용, 충전횟수와 시간별 차이를 보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집단의 적응비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2년 미만인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적응기간으로 2년의 기간이 기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기간이 6개월- 1년 미만인 경우 구매 후 적응비용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소비자가 지각하는 비용은 소비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초기 6개월-1년 이내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소비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충전횟수와 시간에 근거하여 볼 때 충전을 하지 않는 경우 구매 후 적응비용이 낮게 인식되고 있었다. 충전시간의 경우 4시간 이상인 경우 지각된 적응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충전의 횟수와 충전시간별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지각된 적응비용에 차이가 있음이 시사되었다. <표 7>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이용행태 중 이용기간, 충전횟수와 시간 등이 구별·상징의 소비가치에 모두 차이를 보였던 것을 고려해볼 때,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소비가치는 높게 인식시키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적응비용은 낮출 수 있는 상쇄점을 판단하고 분석하여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충전시스템과 소비자의 충전행동에 대한 적응비용을 줄여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소비특성이 소비자의 일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여 지각된 적응비용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인지, 차별화와 상징의 가치를 부각시켜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에 대한 소비가치를 부각시킬 것인지에 대한 포지셔닝이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로써,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행태별 소비자의 지각된 비용에 차이가 있으며 구매 전과 구매 후의 비용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3.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만족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소비만족도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문선정, 2019; Hansla et al., 2008; Ng et al., 2018; Royne et al., 2011; Takanori, 2019), 전반적인 소비자만족도, 주위의 지인에게 추천할 의도, 그리고 본인의 재구매구의도에 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소비만족도 총 평균은 3.83점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표 10>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보았으며(공차한계는 .10 이상, VIF는 10 이하)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0>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만족도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소비만족도
            

            
              	B
              	β
            

          
          
            	성별
            	.02
            	.02
          

          
            	연령
            	-.01
            	-.11*
          

          
            	결혼여부
            	.16
            	.10*
          

          
            	최종학력
            	-.14
            	-.05
          

          
            	월평균소득
            	.01
            	.02
          

          
            	가계부채
            	-.06
            	-.08*
          

          
            	이용기간
            	.02
            	.03
          

          
            	충전시간
            	-.05
            	-.08
          

          
            	주요이동거리
            	.08
            	.07
          

          
            	충전횟수
            	-.03
            	-.04
          

          
            	프리미엄가격 지불의사
            	.03
            	.04
          

          
            	충전앱사용여부
            	-.07
            	-.05
          

          
            	브랜드⋅차급
            	소형 국내브랜드
            	-.05
            	-.03
          

          
            	중대형 국내브랜드
            	-.12
            	-.08
          

          
            	정보 원천
            	자동차딜러
            	-.09
            	-.05
          

          
            	지인·대중매체
            	.00
            	.00
          

          
            	경제적 소비가치
            	.26
            	.22***
          

          
            	사회적 소비가치
            	.25
            	.22***
          

          
            	구별⋅상징의 소비가치
            	.26
            	.31***
          

          
            	구매전 탐색비용
            	.15
            	.15**
          

          
            	구매후 적응비용
            	-.04
            	-.05
          

          
            	상수항
            	1.05
          

          
            	F-value
            	16.23***
          

          
            	R2adj
            	.45
          

        

        
          
            
								*P<.05, **p<.01, ***p<.001
          

          
            
              †Dummy 기준변수 : 성별(남=1), 결혼여부(미혼=1), 충전앱사용(미사용=1), 자동차급(외국브랜드=1), 정보원천(인터넷=1)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소비만족도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요인은 정서적 만족도와 같이 구별과 상징의 소비가치였다. 구별과 상징의 소비가치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소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Ng et al.(2018)의 연구에서 친환경차의 자기표현적 기능이 전기배터리 자동차의 구매의도와 소비만족도를 높인다고 제시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할 수 있다.

        Ng et al.(2018)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지만 해석에 있어 경계해야 할 것은 그들의 연구에서 상징적 가치의 구성내용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과시적인 경향보다는 이웃을 배려하는 좋은 시민이라는 포지셔닝이 주는 우월감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타인에게 추천하거나 재구매하고자 하는 관점이 아니라, Ng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친환경자동차의 선택과 향유에서 오는 정서적인 충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만족도에 구별과 상징의 소비가치 다음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인 것은 경제적 소비가치와 사회적 소비가치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경제성과 사회적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소비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희, 김한구(2014)의 연구에서 경제적 가치추구와 사회적 가치 추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시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구매 전 탐색비용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소비만족도에 의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구매 전 탐색비용을 높게 인식한 소비자일수록 소비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일반가솔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가격비교와 장단점 비교 등 구매전 탐색비용을 많이 들었다고 인식할수록 소비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사회인구학적 요인 역시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연령이 적을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인 경우 소비만족도가 높았다. 가계재무 관련 요인의 영향력은 가계부채 요인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가계부채가 적을수록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소비만족도가 높았다.

      

    

    

  
    
      Ⅴ.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30-60대의 하이브리드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각된 비용과 소비가치, 그리고 이용행태 및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소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한 비용은 요인분석을 통해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자동차를 선택하고 구매하는 과정과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한다. 흔히, 자동차를 구매하는 비용이나 정보탐색을 위한 시간의 소비 정도를 비용으로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자동차 유형에 적응하는데 드는 노력과 같은 정서적 부담 역시 소비자의 비용으로 판단하였다. 유형별로 소비자의 지각된 비용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전 소비자의 지각된 비용은 5점 만점에 3.83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구매 후 적응비용은 3.4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소비자들은 구매전 일반 가솔린 자동차와 가격 및 성능 비교 등 정보탐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후 적응에 드는 비용 역시 구매전 정보탐색의 비용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보통(3점) 이하의 낮은 점수대는 아니어서 역시 구매 후 하이브리드자동차 적응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가치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3.8-3.9점대로 4점대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구별상징가치는 3.2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는 연비와 교통요금 절감, 세금혜택과 같은 경제적 가치와 환경보호와 공동체 연대의식과 같은 사회적 가치는 높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을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구별과 상징의 소비가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제품을 소비할 때 비용은 줄이고 가치는 높이고자 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 전 탐색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높은 수준은 유지하면서 정서적 면에 해당하는 구별과 상징의 가치는 재포지셔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는 제 2의 사적 공간으로, 이동수단의 사적 공간 점유와 소유, 그리고 사회적 전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매우 이중적이면서도 특별한 소비재이다. 기업은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소비자 자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친환경자동차의 상징성과 정서적 가치를 발굴해주어 사회적 책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2019년 국가정책상 지원보조금도 중단되어 고가의 소비재로 고관여 상품에 해당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구매전 정보탐색의 비용은 낮춰주고 아직 대중화되지 못한 이동수단에 대한 새로운 소비가치를 창출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소비가치와 지각된 비용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행태별 차이를 보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이용기간이 2년 이상 장기화되어감에 따라 경제가치는 유의미하게 높게 인식되었고 구별과 상징가치는 반대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이용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가치와 구별·상징의 소비가치가 역방향의 곡선을 그리게 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근거하면 2년이 그 기점이 되어 상대적인 우위수준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비자에게 소구되는 자동차 소비의 가치가 이용기간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이용에 있어 구별·상징가치도 경제적 가치와 같이 이용기간별 차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의 상징성의 내용과 해석의 틀에 변화를 주어 그 의미를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충전횟수와 충전시간별 경제적 소비가치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충전하지 않은 경우 경제가치 인식이 높았고 2-4시간 충전의 경우 경제가치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전기충전소를 찾을 필요 없이 주행시 자체 충전되는 방식이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인 경우에는 직접 충전시설을 찾아가 충전을 해야 한다. 충전시간별 소비가치 인식차이는 사회적 가치와 구별·상징의 가치에서도 나타났다. 사회적 소비가치 역시 경제적 가치와 마찬가지로 2-4시간 미만 충전시 소비가치인식이 가장 낮았다. 2-4시간의 충전으로 전기배터리만으로 운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소비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층전시간별 구별·상징의 소비가치의 차이는 경제적 가치와 대조를 이룬다. 충전을 하지 않는 경우 구별과 상징의 소비가치 인식이 가장 낮았고 4시간 이상 충전을 할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전 없이 운행할 경우 자체 충전량으로만 연비절감을 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경제적 가치는 높게 인식되는 반면, 구별과 상징의 가치는 낮게 인식되어 충전행위 자체가 소비자의 일상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전횟수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3회 이상일 때 가장 높았고 충전하지 않을 경우 구별·상징가치는 낮게 나타났다. 즉, 구별·상징가치는 충전횟수 3회 이상, 충전시간은 6시간 이상 장시간 실행될때는 높게 인식되고 있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횟수와 충전시간이 소비자에게 구별과 상징의 소비가치를 높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전기차 충전앱을 사용할 경우에도 구별·상징의 소비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소비만족도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구전을 통한 추천과 재구매의사로 분석되었으며 평균 3.83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소비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인 변수는 구별과 상징의 소비가치였다. 구별과 상징의 소비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하이브리드자동차에 관한 소비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요인은 경제적 소비가치, 사회적 소비가치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제성과 친환경의 가치,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가치는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친환경자동차의 자기표현적 기능과 그 이미지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좋은 시민이 되었다는 느낌을 주어 자동차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고 분석한 선행연구(주우진 외, 2017; Burgess et al., 2013; Heffner et al., 2008; Ng et al., 2018)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전 탐색비용도 소비만족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즉, 구매전 가격과 특징 등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비교하고 정보탐색을 많이 하였을수록 타인에게 구전활동을 많이 하게 되며 본인 역시 재구매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만족도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소비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구별과 상징의 소비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지각한 비용요인 역시 새롭게 고찰하고 조절해야 할 것이다. 지각된 비용은 소비자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다는 점에서는 소비자의 비용(-)적인 측면으로 소비자의 소비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어 왔으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구매 전 탐색비용에 대한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소비만족도를 높이고 있었다. 이로써, 구매 전 소비자의 정보탐색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정보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일반 가솔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충분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담긴 안내서가 소비자세대에 맞게 온·오프라인으로 소비자 맞춤형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신기술이 장착된 환경을 보호하는 미래지향형 친환경 자동차라는 소비자윤리의식에 대한 감정적 호소보다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제적 혜택과 사회환경적 가치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접근하기 쉽게 제시하는 것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소비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국내 하이브리드자동차 소비시장은 이용이 지연된 초기 도입기에 있어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용자를 표집하고 분석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가솔린 엔진과 전기배터리로 작동하는 전기모터를 결합하여 작동되는 차량으로 설명하고 하나의 범주로 제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소비시장이 좀 더 활성화된 후, 후속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차의 종류를 일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좀 더 상세히 구분하고 측정하여 분석을 보다 정교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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